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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탕감복귀섭리에 의하여 인간을 종의 종, 종, 양자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다. 그리고 참자녀로 예수님을 보내
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뜻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다.

이 재림을 위한 터전을 닦아 나온 것이 제2이스라엘인 기독교 역사이다.

한국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제1이스라엘이요, 기성교회는 제2이스라엘, 통일교회는 제3이스라
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섭리의 중심을 공격하는 것이다.

섭리에 있어서 하늘편이 번번히 실패했으나 심정적으로 승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귀섭리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의 심정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심정 이상이어야 아담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올 수 있다.

예수님은 심정적인 승리의 기준을 세운 후에 실체적인 승리의 기준 위에 서야 했던 것이다.

선생님은 영적으로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승리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복귀섭리에 있어서는 인물, 기간, 조건물이 있어야 한다. 조건물은 제물된 심정으로 바쳐야 한다.

개인적으로 심정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 아담과 해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심정을 탕감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한다.

절대 순종함으로써 심정적 기준을 세우고, 가인이 책임하지 못한 것까지 이중으로 탕감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
여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아벨의 입장은 물론 가인의 입장까지도 복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각자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가인의 입장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상의 심정 기준 위에 서면 사
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은
아담 해와의 기준을 탕감 복귀할 수 있었다.

아내는 하나님의 부인, 남편의 아내, 남편의 자식의 입장에서 남편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중탕감이 필요하다.

가정적 기대를 세우면서 개인완성을 해 나가야만 그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 개인완성의 공고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도 종족을 울타리로 세우면서, 가정완성을 향해 나가면 공고한 가정완성의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종
족, 민족, 국가,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축복 행사시에 소생, 장성, 완성을 의미하는 21인, 즉 12인의 들러리를 세운다. 이것은 3수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7보를 가서 소생을 넘은 조건으로 3차례 경배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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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정은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노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래는 성진이를 먼저 결혼시킨 후에 효원이를 비롯한 축복가정이 결혼해야 하는 것이다.

12지파, 24장로의 영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다. 경배를 함으로써 탕감조건이 세워지는 것이다.

참부모가 성수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이 탕감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함이다. 또한 영계의 조상들이 닦아놓은 터
전을 넘는 조건을 세우려는 것이다.

성주식은 세 어머님에게서 태어난 조건을 세우는 식이다. 성주에는 탕감의 피가 들어 있는 것이다. 성주를 마심으로
써 내적으로 성결케 하고, 성건으로 몸을 닦음으로써 외적으로 성결케 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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